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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와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 태양광 셀·모듈, 인버터 제조기업 건의사항 청취
- 연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태양광 제조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와 국내외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파워, 다쓰테크 등 

총 8개 태양광 제조기업 관계자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공공사업에 

국산 제품 우선 사용, △차세대 기술(탠덤셀) 개발 예산 확대, △국내 생산 

제품 대상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탄소검증제 강화 및 저탄소 제품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탄소인증제가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이 친환경 제품 구매로 연결되도록 하고, R&D 지원을 

통해 태양광 핵심 부품, 기자재의 고효율·고신뢰성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안보 이슈인 인버터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인증을 고도화하고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현 차관은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은 보급과 성장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안정적인 공공

수요를 창출할 계획인 바, 기업도 정부를 믿고 기술 개발과 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연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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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태양광 제조기업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5.8.1(금) 15:00∼16:30, 서울 대한상의 EC룸(1F)

ㅇ (참석 대상) 산업부(2차관), 제조기업*(8개社), 유관기관 등 약 15명

     * (셀·모듈) 한화솔루션, 현대엔솔 등 6개사, (인버터) OCI파워, 다쓰테크 등 2개사

ㅇ (주요 내용) ➀국내·외 태양광 산업 동향 공유, ➁태양광 산업·기업

지원방안 논의, ➂기업별 애로·건의사항 질의응답

□ 세부 일정 (90‘)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고

15:00∼15:05 (5‘) § 모두 발언 산업부

15:05~15:15 (10‘) § 글로벌 태양광 산업·정책 동향 대외경제연구원

15:15~15:25 (10‘) § 국내 태양광 산업동향 브리핑 태양광산업협회

15:25~16:25 (60‘) §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자유토론 기업⇄산업부

16:25~15:30 (5‘)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산업부


